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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거스르는 나라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전세계 빅테크기업의 독주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아마

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소위는 6일(현지시각) 1년4개월간의 독점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GAFA의 독

점력을 검증한 결과와 함께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들 플랫폼기업을 제어해야 한다"는 제언

을 담았다. 

  미 의회가 실제 반독점법 개정까지 완료할 경우,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레짐(규범체계)이 

시작된다. 일찌감치 반독점규제에 나선 유럽에 이어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한국도 공

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

면 법위반액의 두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사전

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

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에 난리일까. 

  '독점자본주의' 병폐가 치명적인 시장 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선진화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해져 2000년대의 20:80에서 2010년대에는 1:99로 벌어졌다. 

  자본주의 4.0시대(2010~)를 향해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거의 제로(0)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GAFA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반면, 

많은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만 남는 봉건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

바 '플랫폼봉건자본주의'를 전 세계가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이판에 엉뚱한 풍경도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코나일렉트릭의 잇단 화재사건

이 터지는 가운데 내수시장 점유율 70%를 누리는 '독점적기업'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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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그

러나 지난해 초 관련규정이 일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선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바 있다. 

  중고차는 지난해에만 총 224만대가 거래됐다. 신차가 178만대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차시장의 1.3배 수준이다. 중고차 1대당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대략 연간 22조원의 규

모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SK엔카를 잃었던 SK그룹도 뛰

어들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000여개 중소업체로 이뤄진 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

빅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중소업체들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중고차시장에서 종사하는 5,964업체의 3만8096명의 일자리도 '빅플레이어' 경영효율

(?)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를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기묘한 정책'이 아닐수없

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에너지 절대빈국인 한국에서 '우격다짐'탈원전에 따르는 감사원 

감사 논란, 23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집값의 유래가 없는 폭등으로 3040세대의 좌절과 

불안, 게다가 독점적대기업의 중고차시장진출 등, 모든게 서로 엉켜 붙어있다. 세월이 유수

같기만 바랄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5일(월) 2월 16일(화) 2월 17일(수) 2월 18일(목)

미 달 러 (USD) 1110.10 1103.10 1099.70 1107.70

일 본 엔 (JPY) 1057.49 1047.13 1035.45 1046.23

캐 나 다 달 러 (CAD) 874.96 872.98 865.36 872.03

홍 콩 달 러 (HKD) 143.18 142.29 141.85 142.88

위 안 화 (CNH) 172.78 172.10 171.58 172.10

유 로 화 (EUR) 1345.77 1337.95 1329.54 1333.9

호 주 달 러 (AUD) 862.05 858.43 850.51 858.74

싱 가 폴 달 러 (SGD) 837.08 833.94 827.53 833.8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4.61 273.42 272.88 274.22


